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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의 의미연결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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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를 분

석, 새로운 기술과 현상인 빅데이터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신문기사에 처음 등장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 4개 전

국종합일간지에 보도된 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빅데이터 관련 신문보도의 의미구조는 2011년 중립적 성격에서 

2012년부터 긍정적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대부분의 보도

가 실용적 차원의 활용가치에 집중되어 있어 미래사회를 향한 경쟁을 촉구하고 

그 결과로서 예측되는 장밋빛 정보사회를 기술하고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었

다. 진보성향의 매체인 경향신문⋅한겨레신문에서 빅데이터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핵심적 이슈로 부각시키지는 못한 점에

서 매체성향에 따른 의미구조의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또한 활용사례

로서 기업의 마케팅이나 관련 업체들의 이슈만이 아니라 국민건강이나 교통정

책과 같은 공공부문에서도 빈번하게 논의됨으로써 빅데이터 사회를 향한 기업

뿐 아니라 국가적 열망을 읽게 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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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에 대해 신문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점, 그

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기술 현상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끼칠 수 있는 방향성을 살펴본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키워드: 빅데이터, 신문보도, 단어, 의미연결망분석

1. 서론: 문제제기

‘빅데이터 현상’이 아니라 “빅데이터 소란”(이재현, 2013)이라고 표현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단지 정보통신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화두다. 세계적인 시장조사업체들이 혁신

과 경쟁의 “넥스트 프런티어”(McKinsey, 2011) 혹은 “21세기 원

유”(Gartner, 2011) 등의 수식어와 함께 앞다퉈 ‘빅데이터’를 미래의 핵

심기술이자 유망산업 분야로 주목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기술을 

넘어 사회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진 데에는 국내 언론의 뉴스보도도 예외가 아니다. 

‘방대한 데이터’라는 표현 대신 2011년 처음으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언론은 기술뿐 아니라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빅데

이터를 소개하고 있다. 덕분에 빅데이터에 내재된 잠재력은 일반 공중에

게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구글의 독감예보는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활

용 사례다. 구글은 감기와 관련된 주제를 검색하는 빈도가 늘어나면 독

감환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용자의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 

보건당국보다 먼저 독감유행 정보를 예측한 바 있다. 2012년 치러진 대

통령 선거 또한 빅데이터가 왜 국내에서 사회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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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면 보여줬다. 소셜 정보를 토대로 사회 흐름을 읽고 나아가 이슈나 

여론 분석, 선거결과 예측 등이 각광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

부가 SNS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발표한 ‘국민 라이프스타일’ 조사 보고

서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르면 “오늘 한국인은 현재와 일상을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작은 소비에 행복을 느끼며, 혼자 즐기는 데 익숙하다”고 총

평하고 있다(주간동아, 2013.7.15).

그렇다면 언론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른 빅데이터를 일반 공중에게 

어떻게 의미화하고 어떠한 논리와 이슈를 구성하여 전달하고 있을까. 이

미 수많은 프레임 연구나 담론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언론은 있는 그

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언론이 구성하는 현실을 보도한다. 이러한 측면에

서 우리의 현실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빅데이터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

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 공중의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현상에 대한 접근은 주로 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며 또한 

미디어 보도가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가는 일반 공중의 이슈 해석은 물

론 사회적 이슈 구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행 연

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활용가치, 그리고 사회문화적 의미 분석

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언론이 매개하는 빅데이터 이슈의 의미화 과정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빅데이터에 대한 언론의 뉴스보도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에 대한 이슈와 가치 가운데 무엇이 강조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

술과 현상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방향이 어떻

게 나아가고 있는가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메시지

의 의미구조를 살펴보는 데에 유용한 의미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자 한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 행위자들의 

관계 구조를 통해 특징을 밝혀내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원용한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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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대신 신문기사에 보도된 뉴스언어들을 분

석 대상으로 하여 미디어가 선택하는 특정 단어들의 현저성과 이들 단어

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의 구조에 주목하고자 한다. 각각의 뉴

스언어들은 고정된 속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관

계의 맥락 속에서 의미와 논리를 만들어내고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어떠한 단어가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어떠한 단어가 빈번하

게 사용되며 단어들 사이의 관계성이 어떠한지를 밝힘으로써 언론이 빅

데이터 현상에 대해 전략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의미구조와 이슈를 찾

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빅데이터 이슈와 선행연구

개념적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빅데이터는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들이 2011년부터 미래의 유망기술로 선정하면서 정보통신기술 분야와 

이의 활용분야 차원에서 주요한 이슈로 다뤄져 왔다. 미국의 시장조사 

컨설팅업체인 가트너(Gartner)는 2011년 빅데이터의 등장과 관련, ‘신

기술 발생단계’로 주목하면서 성장을 예측한 바 있다. 이처럼 IT나 기업

경영 컨설팅 기관들의 주도 아래 정의되어온 빅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가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규모의 데이터이자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 시각화가 어려운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McKinsey, 2011)를 의미한다. 또 데이터의 방대한 양

(Volume), 데이터 유형의 다양한 형태(Variety), 빠르게 처리되는 속

도(Velocity)라는 속성과 새로운 가치(Value)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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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4V로 요약되기도 하고 처리기술의 복잡성(Complexity)을 추

가하여 정의되기도 한다(Gartner, 2012; SAS, 2012). 그밖에도 데이

터에서 경제적 가치를 발굴하는 차세대 기술(IDC, 2012), 대규모 데이

터와 관련된 기술(SERI, 2012) 또는 의미를 찾아내는 데이터 처리기술

(LG경제연구원, 2012)로 정의되면서 ‘빅(Big)’이라는 뜻에서 연유하는 

양의 개념이거나 통신기술을 지칭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회적 활용으로 

확장하려는 새로운 기술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은 데이터의 생산과 축적이 가능해진 기술 환경

의 변화에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의 확산, SNS 이용증가 

등은 수많은 데이터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성된 수많은 정보가 온라인 공간에 저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로 

등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사회의 패러다임 차원에서 보면 PC

시대, 인터넷시대, 그리고 모바일시대에 이어 나타난 스마트시대의 대표

적인 IT이슈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그러나 빅데이터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빅데이터의 실용적 

활용 가치가 언급되면서부터다. 빅데이터의 성공적 활용사례로 빠지지 

않는 구글의 독감트렌드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구글은 2008년부

터 검색 데이터를 통해 검색어, 시간대, 위치정보의 상관관계를 밝힘으

로써 독감 유행 수준을 관련기관보다 빠르게 예측해왔다. 또 2008년 미

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맞춤형 선거전략을 펼

쳤던 오바마 사례도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후 트위터 등 다양한 SNS 

데이터를 통한 여론이나 시장트렌드 분석, 의학정보 분석과 예측, 교통

시스템과 같은 공공정책 수립 등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활용이 급

증한 것은 “데이터의 사회화”(김예란, 2013)를 통해 빅데이터에서 실용

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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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학문 분야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데 빅데이터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저장이나 분석 플랫폼에 관한 기술적 차원의 연구들

(이동환⋅박정찬⋅유찬곤⋅윤호상, 2013 등)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공학

적 접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와 더불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

지고 있는 두 번째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용적 차원의 연구들이다. 

예를 들어 경제흐름을 예측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거나(김유신⋅김남규⋅

정승렬, 2012) 문화산업(윤홍근, 2013)에 접목하여 콘텐츠 활용을 최적

화하고 정부정책 수립과 같은 공공부문(조영임, 2013)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문화적 함의를 논의하는 연구들이다. 빅데이터 활용이 가져오

는 결과 중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새로운 감시와 통제의 영역에서 

비판하거나(김예란, 2013; 이광석, 2013) 빅데이터 형성 과정에서 은폐

되는 이용자 활동의 가치 문제를 다루거나(백욱인, 2013) 혹은 빅데이

터에 대한 연구 경향이 ‘컴퓨터연산 사회과학’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

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재현, 2013) 등이 이에 속한다. 

이처럼 빅데이터에는 양면성이 있다. 기술발전과 활용이라는 실용적 기

대가치와 동시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라는 어두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두 측면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감시

와 통제를 떠올리게 하는 점에서 ‘디지털 울타리(Digital Enclosure)’의 

역설로 표현되기도 한다(Gordon & de Souza e Silva, 2011). 

그러나 소설 ‘1984’의 비유 ‘빅브러더(Big Brother)’가 개인사생활에 

대한 하향식 감시의 전형이라면 솔로브(Solove, 2004)는 정보사회에서 

이뤄지는 감시는 한층 더 심각하다고 파악한다. 이용자들이 수많은 정보 

축적 과정에서 정보 노출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덜 느끼며 

이렇게 축적된 정보들이 기업경영과 같은 상업적인 차원에서 이용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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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감시모델보다 더 분권화되고 총망라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데이터는 가치창출의 토대이지만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생성 주체인 개개인은 소외되거나 프라이버시

를 침해당할 수 있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감시

(economic surveillance)’의 문제로 확대된다(Allmer, 2012, 백욱인, 

2013 재인용). 결국 정보사회가 가져다주는 문제는 하향식 감시만이 아

니라 누가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파악하는 정보 

접근권과 통제권의 불균형 측면에서 더 심각해질 수 있다(Gordon & 

de Souza e Silva, 2011). 마노비치(Manovich, 2011)는 빅데이터 

사회를 정보의 생산능력, 수집능력, 그리고 분석능력에 따라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는 차별적 ‘데이터 계급(data-classes)’을 구분한 바 있다

(김예란, 2013 재인용). 또한 이미 많은 논쟁을 일으킨 구글의 온라인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 뷰(Google Street View)처럼,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 기준 등 전통적인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데이

터의 활용이 가져온 결과 중 하나이다(Gordon & de Souza e Silva, 

2011). 

따라서 빅데이터 현상은 실용적 차원의 활용방식과 가치창출의 이슈로 

요약되는 장밋빛 정보사회에 대한 기대감만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의 감

시와 통제의 문제, 경제적 차원의 정보지식과 활용권력의 불균형 문제, 

이러한 정보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져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문

제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기술 도입과 뉴스보도의 의미화

앞서 살펴본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들은 빅데이터를 사회적 기술로 접

근하는 시각과 함께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보여준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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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란, 2013). 또한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현상에 대한 인식은 미디어의 

보도를 거치면서 다시한번 재구성된다. 뉴스보도가 현실 그 자체가 아니

라 미디어의 구성물이라는 것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수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는데 대표적으로 뉴스 프레임 연구가 이에 속한다. 이에 따르

면 사람들의 이슈 인식에 영향을 주는 뉴스 현실은 미디어의 선택, 배제, 

강조 등의 방식을 거쳐 매개된 현실이며 세상을 보는 창, 즉 ‘프레임’을 

미디어가 설정한다는 것이다(Entman, 1991). 

특히 새로운 이슈의 확산 초기에는 미디어 보도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갈등이슈나 과학기술과 같은 새로운 현상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는 언론의 길잡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Kitzinger & Reilly, 

1997). 뉴스보도가 어떤 이슈나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시각

의 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Tuchman, 1978; Pan & Kosicki, 

1993). 쉐펠(Scheufele, 1999)은 또한 프레임 과정을 뉴스제작 과정에

서 드러나는 프레임 형성과 구축, 수용자 차원의 프레임 효과 등으로 세

분화하여 고찰했는데, 특정 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초기 보도 방향은 프

레임의 첫 단계인 프레임 형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등장한 

이슈이자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빅데이터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가 어

떠한 의미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다. 미디어 보도는 곧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과학이슈나 기술에 대한 미디어 보도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

뤄진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인데, 연구주제 측면에서는 윤리적 논

쟁을 낳았던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생명과학 관련 연구(김만재⋅전방

욱, 2012; 김수정⋅조은희, 2005)를 비롯하여 유전자 연구(송해룡⋅김

원제⋅조항민, 2005; 정재철, 2004), 원자력 발전(김원용⋅이동훈, 2005), 

우주과학(박은선⋅이광형⋅김찬석, 2012) 등이 다뤄져 왔고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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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프레임 분석이 주로 활용되었다. 

인간배아복제 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한 김만재와 전방욱(2012)의 경우, 

전통적인 프레임 분석기법과는 달리 언어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한 점

이 특징적인데, 어떠한 단어들이 보도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는지를 밝혀

냈다. 이에 따르면 ‘복제’라는 단어가 ‘치료’나 ‘성공’과 연결되느냐, 아니

면 ‘윤리’나 ‘법안’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며 2004년 

황우석연구진 사례에서는 ‘국제적’, ‘성공’, ‘치료’라는 단어가 더 강조되면

서 긍정적 프레이밍이 시도되었다고 분석했다.

과학기술과 마찬가지로 미디어기술이 사회의 변화로 직결된다는 관점

에서 뉴미디어가 뉴스보도 경향성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주재원과 나보라(2009)는 신문이 상대적인 뉴미디어 기술인 TV

와 인터넷을 비윤리적이고 수준 낮은 미디어로 재현하는 반면 신문 스스

로는 사회를 선도하는 엘리트적 미디어로 자리매김해온 뉴스보도 경향을 

밝혀냈고, 권상희(2005)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인터

넷 기술 관련 신문뉴스 보도 프레임 연구에서 도입 초기에는 ‘정보화시대

를 앞당길 첨병’ 프레임이 압도적이었고 상용화 이후에는 전체적으로는 

호의적이지만 문제점을 다루는 비관적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왔

다고 분석했다. SNS 관련 신문보도를 분석한 김형곤(2011)도 프라이버

시 침해와 같은 부정적 측면의 보도는 배제되고 미래지향적이고 선구자

적 이미지로만 묘사됨으로써 SNS의 확산에 영향을 끼치는 신문의 편향

성을 찾아냈고 이수범과 강연곤(2013)은 보수성향의 신문은 트위터와 

같은 SNS를 부정적으로 프레이밍하고 진보성향의 신문은 긍정적으로 

프레이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미디어 보도 연구가 많지 않은 것과 관련, 김만재

와 전방욱(2012)은 기술을 가치중립적으로 간주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

고 지적하며 기술적 이슈에 대한 미디어 보도는 사회가 기술적 이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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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여주고 사회적 인식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빅데이터 또한 가치중립적으로 인식하거나 접근하기 쉽지만 

총체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과도 

맞닿을 수 있다(이재현, 2013). 

앞서 서술했듯 뉴스 보도가 사회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Iyengar, 1991; Pan & Kosicki, 1993)은 뉴스 프레임 연구에

서 꾸준히 입증되어 왔는데, 엔트만(Entman, 1991; 1993)의 경우, 프

레임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상징적인 뉴스언어에 주목했다. 기틀린

(Gitlin, 1980)도 상징조작자가 일상적으로 언어적 담론을 조직하는 것

을 프레임으로 보았다. 뉴스의 관점을 분석한 반 다이크(Van Dijk, 

1998) 역시 특정 가치나 규범을 표현하는 의미구조화의 방법으로서 단

어의 선택에 주목했다. 뉴스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단어이자 단어는 특

정한 의도를 담고 있는 사회적 실천이기 때문이다(Schudson, 1995). 

이를 종합하면, 뉴스보도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단어들의 조합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

에서 드러나는 단어들의 사용빈도와 주요 단어들 간의 의미적 연관구조

를 파악함으로써 프레이밍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미디어의 의미체계 구

성 방식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 미디어조직의 가치와 규범은 뉴스보도 

태도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Entman, 1991) 매체성향에 따라 뉴

스단어를 통한 의미구조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3)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연구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사회의 시스템 구

조를 파악할 때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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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analysis)을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적용시킨 방법이다. 사회

연결망 분석이 사회현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을 각각의 개체가 아니라 

개별 행위자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에 주목한다면 이를 원용한 의미연

결망 분석은 행위자 대신 메시지의 구성요소인 단어들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의미를 분석한다(Wang & Rada, 1998; Wasserman & Faust, 

1994). 

전통적인 내용분석 방법이 노동집약적이고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배

제할 수 없다면 의미연결망 분석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컴퓨

터 기반 메시지 분석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박한우 & Leydesdorff, 

2004; 장하용, 2001) 나아가 개별 단어의 고정된 속성이나 개념이 아니

라 상호 작용하는 관계의 맥락 속에서 역동적인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상배, 2011).

이처럼 의미연결망 분석에서는 특정 유목을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들의 빈도와 한 문장 안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관계를 통해 

메시지(본 연구에서는 신문보도)의 의미화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이

때, 정보단위가 되는 단어나 구를 각각의 노드(node)를 형성하는 개념

으로 놓고 개념 간의 연결 상태를 링크(link)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링크

로 드러나는 단어들의 공동출현(co-occurrence) 관계를 통해 의미를 

해석한다(Wang & Rada, 1998). 단어들의 사용빈도와 관계는 텍스트

에서 강조되는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고 단어들의 결합을 통해 특정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박한우 & Leydesdorff, 2004). 

예컨대, ‘스마트’와 ‘사회’의 반복적인 동시 사용으로 ‘스마트 사회’라는 정

보화 시대의 의미가 창출된다. 또 ‘실업’이라는 단어는 ‘도시화’와 연결될 

때와 ‘구조조정’과 연결될 때 서로 상이한 맥락적 의미를 제공하며(장하

용, 2001),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청년취업’과 강한 연결 상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징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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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연결망 분석은 개별 단어의 조합에만 주목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연결망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 어떠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주목함으로써(Wasserman & Faust, 1994) 메시지 안에 숨

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송신자의 의도를 계량화하고 구조적인 패턴을 추

출할 수 있다(김상배, 2011; 박지영⋅김태호⋅박한우, 2013). 

이런 배경에서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메시지 분석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장하용(2001)은 시민단체 보고서와 매체비평지의 기사

를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언론비평

의 특징을 분석했고 박성희(2009)의 경우,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토

론 텍스트를 분석하여 각 이슈에 따라 후보별로 논제구성의 논리와 일관

성, 그리고 차이를 찾아냈다. 또 박지영 등(2013)은 아이돌 스타들의 

SNS 메시지에 드러나는 단어들을 정체성 지표로 간주, 커뮤니케이션 방

식을 규명했다. 그밖에도 심홍진 등(2011)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이

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분석함에 있어 인터뷰 텍스트를 바탕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했다. 

신문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한 의미연결망 분석은 남인용과 박한우

(2007)의 연구와 김만재와 전방욱(2012)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남인용과 박한우의 경우에는 대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사용

된 단어와 연결망 구조를 통해 신문에서 만들어지는 후보 이미지를 추출

했다. 또 김만재와 전방욱은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신문기사를 분석대상

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핵심적 위치에 있는 이슈와 주변부 위

치에 있는 이슈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뉴스의 보도 특성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때, 의미연결망 분석은 신문기사에 등

장하는 주요단어의 사용빈도, 주요단어(node) 사이의 연결(link) 상태, 

그리고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structure)를 통해 신문기사 텍스트에 담

긴 의도적인 의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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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관련 신

문기사에 등장하는 특정 단어들의 현저성과 단어들 사이의 관계와 질서 

구조를 통해 신문기사가 어떠한 의미와 이슈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찾아

보고자 한다. 이는 곧 미디어 프레이밍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선결적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도시기별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에 나타나는 주요 

단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보도시기별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에 나타나는 주요 

단어들의 연결망은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보이는가? 

이 연결망의 특성은 어떠한 의미를 구성하는가?

⋅연구문제 3: 매체성향에 따라 주요 단어 사이의 의미 연결망은 어떠

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신문기사에 처음으로 등

장한 시점부터 현 시점까지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은 경향신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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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의 제목

(부제 포함)이다. 조선일보⋅동아일보와 경향신문⋅한겨레신문을 선정한 

이유는 각각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을 대표하는 매체로 분류되어 온 선행

연구(이수범⋅강연곤, 2012 등)를 토대로 신문의 이념적 성향까지 고려

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기사

의 제목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

달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신문의 관점과 태도를 유추

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즉, 기사의 함축적인 의미는 기사 제목에

서도 표출된다(김수정⋅조은희, 2005; de Vreese, 2004). 

자료수집은 ‘빅데이터’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이뤄졌으며 경향신문, 동

아일보, 한겨레신문 기사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데이터 베이스 

카인즈(www.kinds,or.kr)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곳에서 검색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조선일보는 신문사의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

다. 이에 따라 중복기사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사의 

시기별, 매체별 검색결과는 <표1>에 정리되어 있다. 

매체 2011(1∼12월) 2012(1∼12월) 2013(1∼12월) 총계

경향신문 0 8 45 53
동아일보 3 50 110 163
조선일보 1 47 61 109
한겨레신문 1 8 31 40

총계 5 113 247 365

<표 1> 시기별⋅매체별 기사건수

시기별로 살펴보면 빅데이터 관련 기사가 2011년도에 미미하게 나타

나기 시작해 2012년도에 총 기사건수가 20배 이상으로 폭증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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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2013년에도 2012년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였다. 매체별로는 각 신문마다 평균 지면수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동아

일보와 조선일보가 각각 누적기사건수 163건, 109건을 기록하며 상대적

으로 보도량이 많았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각각 53건, 40건이었다. 

특히 동아일보는 해마다 관련 기사가 급증하며 가장 많은 보도량을 기록

했다. 

2) 분석방법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기사는 의미연결망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우선 한국어 텍스트 분석 소프트웨어인 KrKwic(박한우 & 

Leydesdorff, 2004)를 이용하여 개별 기사 제목(부제 포함)에 등장하

는 단어들의 빈도순위에 따라 주요단어를 추출하였고 개별 기사제목 안

에서 주요단어들이 공동으로 출현하는 빈도수를 파악하여 단어×단어의 

행렬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이때 관사, 접속사, 문장의 어미 등은 제외됐

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단일 단어로 일원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컨대 ‘대선’, ‘총선’ 등은 ‘선거’로 통일시켜 빈도수를 산출하였

다. 또 빅데이터의 예측력을 설명하기 위해 기사 안에서 사례로 언급된 

‘고객의 마음’, ‘욕망’, ‘감정’, ‘관심사’ 등은 낱낱의 단어로 처리함으로써 

주요단어 순위에서 누락되어 중요성이 간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인

성향’으로 군집화한 빈도수를 반영했다. 마찬가지로 ‘주가’, ‘기름값’ 등은 

‘시장동향’으로, ‘구글’, ‘야후’, ‘NHN’ 등은 ‘포털업체’로, ‘자살’, ‘범죄확

률’, ‘광우병공포’ 등은 ‘사회이슈’로 군집화하여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행렬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어들 사이의 

연결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 소프트웨어인 

UCINET의 넷드로(NetDraw) 기능을 활용하여 공동출현 단어들의 연

아주대학교 | IP: 202.30.23.141 | Accessed 2016/03/08 10:17(KST)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1 권 1호 (2014년 3월)256

결망을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연결망의 구조와 연결강도를 파악하였

으며 각 노드(단어)가 연결망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가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프리만(Freeman, 1979)의 중심성 개념 정리와 측

정 방법을 토대로 계량화한 지표인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살펴보았다. 

프리만은 연결망 안에서 각 노드의 영향력을 뜻하는 중심성이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우선, 연결망 중심 위치에서 여러 노드들과 

직접적으로 가능한 한 많이 연결된다면 이 노드의 핵심적 영향력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연결된 노드들의 합인 연결정도 중심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크기에 제한되지 않는 상대적 값과 연결 강도를 고려한 

활동성(activity)으로 파악한 점에서 링크수의 단순 합과는 다르다. 또

한 특정 노드를 통하지 않으면 이와 연결된 노드들이 단절되어 의미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활동성과는 별개인 통제력을 의미한다.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으

며 프리만은 이것을 매개중심성으로 구분했다(Freeman, 1979).

4. 연구결과

1) 보도시기별 주요단어 비교분석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신문에서 처음 언급된 2011년에는 기사보도량

도 적었고 사용된 단어도 많지 않았다. 뚜렷한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무

리가 있으나 ‘분석’(6회)이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서 ‘빅데이터’, ‘개인

정보’, ‘SNS’가 각각 4회씩 언급되며 SNS를 통한 개인정보가 빅데이터

의 분석 대상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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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기술용어(‘분석’, ‘빅데이터’, ‘통계’, ‘검색’, ‘기록’, ‘저장’, ‘경로’, 

‘기계’)와 활용과 관련된 단어(‘SNS’, ‘독감’, ‘여론’, ‘기업’, ‘구글’, ‘파악’, 

‘유튜브’, ‘K팝’, ‘경영’, ‘활용’, ‘행간’, ‘예측’)가 총 단어 출현빈도에서 

68.5%를 기록하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가치를 함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어들은 ‘활용’, ‘행간’, ‘누군가’, ‘반대’, ‘유포’ 등이 각각 

1회씩 사용되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높지 않지만 부

정적 성격의 단어가 이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사용 
빈도

주요단어

6 분석

4 개인정보, 빅데이터, SNS
2 검색, 구글, 기록, 미래, 파악

1 경로, 경영, 기계, 기업, 누군가, 독감, 동반자, 반대, 사회, 세계, 시대, 여론. 예
측, 유튜브, 유포, 저장, 조사, 통계, 행간, 활용, K팝

30 사용된 총 단어 수

49 총 단어의 출현 빈도 수

5 총 분석대상 기사 수

<표 2> 2011년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 제목에 나타나는 주요단어

2012년에는 ‘빅데이터’(61회)가 가장 많이 언급됐고 ‘분석’, ‘시대’, ‘선

거’, ‘SNS’, ‘예측’, ‘활용’, ‘시장동향’, ‘개인성향’, ‘개인정보’, ‘통신업체’, 

‘포털업체’, ‘마케팅’, ‘사회이슈’, ‘소비자’, ‘정보’, ‘미래’, ‘조사’, ‘혁명’, ‘IT

업체’가 상위 순위에 포함됐다. 2011년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단어는 

빈도순위 4위를 기록한 ‘선거’이다. 이것은 2012년에 치러진 제18대 대

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빅데이터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음을 짐작

케 한다. 또한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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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이 잇따라 소개된 것도 한 이유로 추론해볼 수 

있다. 

사용 
빈도

주요단어

61 빅데이터

22 분석

13 시대

12 선거

10 예측, 활용,SNS
8 개인성향, 시장동향 

7 개인정보, 통신업체, 포털업체

6 마케팅, 사회이슈. 소비자, 정보

5 미래, 조사, 혁명, IT업체

4 기술, 신무기, 신용카드, 제휴, 화두

3 가치, 경쟁력, 공공부문, 기업, 날씨정보, 도태, 변화, 수집, 신경영, 유용, 평
가

2
개방, 검색, 경쟁, 공략, 글로벌시장, 대응, 맞춤형, 명암, 불확실성시대, 빅브
러더, 사업, 산업, 성공, 서비스, 세상, 수익성, 여론, 유출, 의료정보, 정보신
뢰, 컴퓨터, 파악, 패러다임, 해법, 효과, 힘, 21세기

1
개인, 관리, 데이터연금술사, 데이터큐레이션, 목표, 발굴, 벤처, 성장, 소문, 
소통. 스마트폰, 승부, 신뢰, 실시간, 앱, 오바마, 의미, 의사결정, 자유, 정보
상품화, 정치, 진출, 창출, 추적, 큐레이슈머, 프로스포츠, 희망

90 사용된 총 단어 수

353 총 단어의 출현 빈도 수

113 총 분석대상 기사 수

<표 3> 2012년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 제목에 나타나는 주요단어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도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큐레이슈머’, ‘데이터

연금술사’, ‘데이터큐레이션’ 등 빅데이터의 활용 능력을 강조하는 단어들

이 나타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뉴스의 긍정적 해석을 엿볼 수 있다.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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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미래의 새로운 가치로 제시하는 단어들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

에는 ‘신무기’, ‘신경영’, ‘혁명’, ‘가치’와 같은 단어들이 속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빅데이터 관련 2012년 뉴스보도에서 두드러지는 특

징은 다양한 활용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성향’, 

‘시장동향’, ‘사회이슈’, ‘마케팅’, ‘공공부문’, ‘날씨정보’, ‘의료정보’ 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사업’, ‘마

케팅’, ‘통신업체’, ‘포털업체’, ‘IT업체’, ‘신용카드’, ‘기술’, ‘소비자’, ‘벤처’ 

등의 단어들이 대거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활용’, ‘혁명’, ‘유용’, ‘성장’, ‘경

쟁력’, ‘힘’, ‘승부’, ‘성공’, ‘가치’, ‘효과’, ‘수익성’ 등 빅데이터를 미래의 

새로운 가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긍정적인 프레이밍을 시도한 단어들이 

대거 등장하는 반면 빅데이터 활용의 부정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

는 ‘빅브러더’, ‘명암’, ‘유출’, ‘추적’ 등의 단어는 전체에서 1.9%에 그치

며 매우 미미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빅데이터, 욕망을 통계내라”(조선일보, 2012.12.10), 

“감정까지 헤아려야 빅데이터 분석 쓸모”(동아일보, 2012.2.3), “방문자 

관심사 정밀분석”(동아일보, 2012.2.14), “고객 마음 알고 싶은가? 빅데

이터 분석하라”(조선일보, 2012.9.24) 등의 기사 제목에서처럼 논쟁적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대신 ‘욕망’, ‘감정’, ‘관심사’, ‘마음’ 등

으로 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의미를 순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13년에도 ‘빅데이터’가 가장 높은 빈도수(73회)를 기록한 가운데 

‘분석’, ‘예측’, ‘의료정보’, ‘활용’, ‘SNS’, ‘시장동향’, ‘스마트폰’, ‘고객’, 

‘개인성향’, ‘맞춤형’, ‘교통정보’, ‘국민건강’, ‘기술’, ‘세상’, ‘신용카드’, ‘예

방’, ‘정보’, ‘창조경제’, ‘파악’, ‘건보공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

타냈다. 특이할만한 점은 ‘의료정보’, ‘국민건강’, ‘건보공단’, ‘질병지도’ 등 

의료 분야와 관련된 단어들이 대거 등장하며 2013년 들어 의료계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빈번하게 논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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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빈도 주요단어

73 빅데이터

33 분석

15 예측, 의료정보 

11 활용, SNS
10 스마트폰

9 시장동향 

8 고객

7 교통정보, 맞춤형 

6 국민건강, 개인성향, 세상, 정보 

5 건보공단, 기술, 신용카드, 예방, 창조경제, 파악 

4 공개, 기업, 날씨정보, 담배소송, 사회이슈, 서비스, 스포츠, 시대, 정부, 
통신업체, IT, NSA 

3
개발, 개인정보, 검찰, 결정, 경영, 구글, 글로벌시장, 기억, 도구, 도약, 도
청, 디지털, 선거, 시장동향, 앱, 온라인, 이용자, 재난, 전문가, 증거, 컴퓨
터, 한국 

2

격차, 공공기관, 교육, 국민, 국정원, 글, 내비게이션, 능력, 두뇌, 마케팅, 
미래, 베이비부머, 변화, 보호, 스노든, 승리, 시스템, 시장, 영화, 융합, 이
용, 일상, 전통시장, 정보지도, 정책, 지역, 지원, 질병지도, 추적, 쿠폰, 트
렌드, 해킹, 혁신, 확보, 효과, 흥행, IT업체

1

가상재화시장, 가치, 감시망, 개입, 검색, 공포, 국가, 국정운영, 권력, 권
리, 규제, 기록, 네트워크, 노출,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데이터화, 도움, 도
태, 모바일라이프, 무용지물, 미래병원, 비밀, 빅브러더, 빅테인먼트, 사
업, 사용자, 산물, 성공, 성패, 소셜시청률, 소셜화, 수집, 스마트기기, 승
자, 시민감시, 식별, 신컨버전스, 실시간, 연관성, 영향력, 오바마스타일, 
위법, 위치정보, 위험, 유용, 의학, 잊혀질권리, 자동차업계, 자원, 전략, 
정보기관, 주권, 주도, 초감시사회, 클라우드, 통계, 통제자, 패러다임, 프
리즘, 해법, IT강국, LTE, N스크린, TV 

156 사용된 총 단어 수

505 총 단어의 출현 빈도 수

247 총 분석대상 기사 수

<표 4> 2013년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 제목에 나타나는 주요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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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년도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교통정보’와 ‘창조경제’도 비중 있게 언

급되고 있으며 ‘예방’이라는 단어도 빈도 순위 10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측면이 강조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

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고객’과 ‘맞춤형’이 빈번하게 사용된 것도 개인정

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이 강조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그밖에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소셜시청률’, ‘빅테인먼트’ 등의 신조

어가 등장한 것이 눈에 띄며 ‘빅브러더’를 비롯해 ‘도청’, ‘감시망’, ‘통제

자’, ‘초감시사회’, ‘위험’, ‘위법’, ‘시민감시’, ‘추적’, ‘해킹’ 등 부정적 단어

가 폭넓게 언급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나아가 ‘국정원’, ‘검찰’, ‘NSA

(미국 국가안보국)’, ‘권력’, ‘규제’, ‘잊혀질권리’ 등 논쟁적 단어도 이전보

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물론 부정적 단어나 논쟁적 단어의 비중은 

전체에서 7.7%를 기록해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2012년

도(1.9%)보다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보도시기에 따라 주요단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사용빈도가 2회 이상이면서 빈도 순위 10위안에 

드는 단어들 가운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는 ‘빅데이터’를 제외했을 때 ‘분석’과 ‘SNS’, 두 단어뿐이다. 이는 빅데이

터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를 주요한 정보 출처로 삼고 있다

는 점과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가공되는 정보라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 2012년부터 관련 기사가 급증한 것과 마찬가지

로 빅데이터와 연관되어 사용된 단어 종류도 2012년부터 크게 확대되었

다. 2011년에 사용된 주요단어들은 ‘빅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

나 ‘SNS’, ‘검색’, ‘기록’ 등 정보통신기술 현황을 보여주는 기술이슈 구성 

단어로 모아볼 수 있고 2012년의 경우, 활용이슈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나 IT관련 업체와 마케팅 관련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반면 2013년에는 이전의 상업적 활용과 달리 의료나 교통과 같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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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슈를 강조하는 단어들이 대체로 높은 사용빈도를 나타냈다.

2011 2012 2013
분석기사 

건수
5 113 247

총 단어 
개수

30 90 156

최다빈도 
단어

분석 빅데이터 빅데이터

상위빈도 
단어

분석(6), 개인정
보(4), 빅데이터
(4), SNS(4), 검
색(2), 구글(2), 
기록(2), 미래(2), 
파악(2)

빅데이터((61), 분석(22), 
시대(13), 선거(12), 예측
(10), 활용(10), SNS(10), 개
인성향(8), 시장동향(8), 개
인정보(7), 통신업체(7), 포
털업체(7), 마케팅(6), 사회
이슈(6), 소비자(6), 정보
(6), 미래(5), 조사(5), 혁명
(5), IT업체(5), 기술(4), 신
무기(4), 신용카드(4), 제휴
(4), 화두(4)

빅데이터(73), 분석(33), 
예측(15), 의료정보(15), 
활용(11), SNS(11), 스
마트폰(10), 시장동향
(9), 고객(8), 교통정보
(7), 맞춤형(7), 국민건
강(6), 개인성향(6), 세
상(6), 정보(6), 건보공
단(5), 기술(5), 신용카
드(5), 예방(5), 창조경
제(5), 파악(5)

단어집단 
특성

기술이슈구성 
용어

상업적 활용이슈구성 
용어

공공부문이슈구성 
용어

상위빈도 
내 

공유단어
빅데이터, 분석, SNS

총 단어 
특성

⋅정보통신 
전문성 강조

  (예: 경로, 
분석, 통계)

⋅신조어 등장
  (예: 데이터 연금술사)⋅트렌드 강조
  (예: 신무기, 신경영)⋅단어 대체
  (예: 개인정보→마음)

⋅신조어 등장
  (예: 데이터 사이언티
스트)⋅서비스 강조

  (예: 맞춤형, 예방)⋅활용경고 단어 
다양화

  (예: 잊혀질권리)

<표 5> 보도시기별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 제목에 나타나는 주요단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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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시기별 주요단어 의미연결망의 특성

(1) 2011년도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의 주요단어 의미연결망

<그림 1>은 2회 이상 사용된 상위 9개 단어들과 1회씩 언급된 단어이

지만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치가 함유된 단어로 추정할 수 있는 

‘활용’, ‘행간’, ‘누군가’, ‘유포’, ‘반대’를 추가로 선정한 총 14개 단어의 의

미지도이다. 다른 단어와 연결되는 관계 링크수(연결노드수)와 연결정도 

중심성으로 살펴볼 때 ‘분석’, ‘빅데이터’, ‘SNS’, ‘개인정보’, ‘검색’, ‘기록’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연결망 핵심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사

용빈도에서는 ‘검색’이 ‘구글’과 동일한 2회를 기록했지만 다른 단어와 동시 

출현하는 관계에서는 비중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이는 곧 의미연결망에서 

‘검색’이 ‘구글’보다 더 많은 단어나 이슈와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2011년 ‘빅데이터’ 관련 주요단어 연결망

의미연결망은 각 단어의 위치와 선의 두께로 연결강도(ti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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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는데, ‘분석’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SNS’, ‘개인정보’가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분석’ 왼쪽으로 ‘빅데이터’, ‘행

간’, ‘파악’ 등이 작은 관계망을 형성한 뒤 다소 거리감은 있지만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분석’ 오른쪽으로는 ‘개인정보’, ‘누군가’, ‘기록’ 등이 또 

다른 관계망을 만들고 있다. 중앙 위쪽을 살펴보면 ‘활용’과 ‘유포’가 각각 

독립적으로 외곽 이슈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군가’는 ‘개인정보’

나 ‘기록’과 비교적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빅데이터’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단어와 단

어를 중개하는 매개중심성 값이 0이라는 것은 의미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6>은 

UCINET으로 분석한 단어별 연결링크수와 중심성 값이다. 링크수가 같

아도 의미를 주도하는 활동성과 의미를 중개하는 통제력이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단어 연결링크수 단어 연결정도 중심성 단어 매개중심성

분석 11 분석 40.385 분석 25.333
빅데이터 9 빅데이터 32.692 미래 12.000

SNS 9 SNS 32.692 빅데이터 11.333
기록 7 개인정보 30.769 SNS 7.333
검색 7 기록 30.769 기록 5.500

개인정보 7 검색 19.231 검색 5.500
누군가 6 누군가 15.385 개인정보 3.000
파악 4 파악 13.462 누군가 0.000
행간 4 미래 7.692 파악 0.000
미래 3 행간 7.692 행간 0.000
유포 2 활용 3.846 유포 0.000

<표 6> 2011년 주요단어 연결지수와 중심성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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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2 구글 3.846 활용 0.000
반대 2 유포 3.846 반대 0.000
구글 1 반대 3.846 구글 0.000

*연결정도 중심성, 매개중심성: UCINET6 Freeman’s centrality 분석에서 구한 값.

(2) 2012년도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의 주요단어 의미연결망

빅데이터와 관련한 2012년 신문기사의 주요단어 20개의 의미연결망

은 좀 더 촘촘하고 복잡해진 격자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011년과 달

리 ‘빅데이터’가 의미지도의 중심 위치로 부상, 가장 광범위한 관계를 맺

고 있음을 보여준다. ‘빅데이터’는 ‘분석’과 가장 두텁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어서 ‘선거’, ‘예측’, ‘정보’, ‘시대’, ‘SNS’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하

위집단(sub-group)으로 구별된다.

주요단어들의 연결강도가 4이상이 되는 관계만 표시하고 있는 <그림

3>은 단어들의 의미구조를 더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빅데이터’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범주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보’, 

‘개인성향’, ‘SNS’를 바탕으로 ‘선거’, ‘시장동향’, ‘사회이슈’, ‘마케팅’ 부

문에서 ‘분석’, ‘예측’ 등과 연결되면서 2011년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미래’, ‘혁명’이라는 미래

형 가치 제시 단어들과 연결되어 ‘빅데이터’의 의미화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신업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통신업체’는 다

시 ‘포털업체’와 이어지면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정보통신 산업계의 변화

를 추정해볼 수 있게 한다. 상위 20개 단어 안에는 부정적인 단어가 포

함되어 있지 않으며 논쟁적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에

도 ‘정보’를 매개로 ‘마케팅’, ‘예측’, ‘분석’, ‘빅데이터’로만 연결됨으로써 

긍정적인 ‘활용’ 측면만이 선택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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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2년 ‘빅데이터’ 관련 주요단어 연결망

<그림 3> 연결강도 4이상인 2012년 ‘빅데이터’ 관련 주요단어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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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미연결망에서 각 단어가 다른 단어와 연결되는 링크수와 중심성 

값을 비교한 <표 7>에 따르면, 단어빈도 순위에 비례하여 링크수나 중심

성 값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연결망 중심에 

위치한 단어들이 높은 값을 나타내는 가운데 핵심 이슈를 구성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단어 연결링크수 단어 연결정도 중심성 단어 매개중심성

빅데이터 19 빅데이터 30.100 빅데이터 57.524
정보 18 분석 14.883 분석 27.760
분석 17 정보 12.207 정보 26.161

개인정보 14 예측 9.532 개인정보 14.555
예측 13 시대 7.860 SNS 8.421
시대 12 선거 7.525 미래 7.606
활용 12 SNS 6.856 예측 6.662

시장동향 11 활용 6.355 시대 5.308
IT업체 11 마케팅 5.686 IT업체 4.822

SNS 11 시장동향 5.518 개인성향 3.913
개인성향 10 개인정보 5.184 포털업체 3.440
미래 10 개인성향 4.515 통신업체 2.848
마케팅 9 미래 4.181 활용 2.758
선거 8 조사 3.679 시장동향 2.614

통신업체 8 통신업체 3.177 선거 2.524
소비자 7 소비자 3.177 소비자 1.213
조사 7 포털업체 3.010 마케팅 1.021

포털업체 7 IT업체 2.843 혁명 0.944
혁명 6 사회이슈 2.341 조사 0.322

사회이슈 3 혁명 1.672 사회이슈 0.000

<표 7> 2012년 주요단어 연결지수와 중심성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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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도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의 의미연결망

빈도순위 10위 안에 드는 주요단어 21개의 의미연결망은 <그림 4>와 

<그림 5>에 잘 나타나 있다. ‘빅데이터’, ‘분석’, ‘예측’, ‘의료정보’, ‘정보’

가 가장 강한 연결을 보여주는 하위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림 4> 2013년 ‘빅데이터’ 관련 주요단어 연결망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빅데이터’가 연결망의 핵심 위치에서 나머지 

20개 단어 가운데 18개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통합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링크로 연결된 단어들은 각각 

‘빅데이터’와 직거래하는 형식으로 펼쳐져 있지만 크게 보면 활용 분야라

는 단일한 의제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연결강도가 높은 관계만을 살펴보면 이전까지 강조되어온 ‘시장

동향’보다 ‘의료정보’, ‘교통정보’, ‘국민건강’, ‘맞춤형’ 등이 ‘빅데이터’와 

가장 빈번하게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결구조는 공공부문

의 이슈가 더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부문 활용에 있어서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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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형’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의미의 흐름이 시장예측보다는 고객 서비

스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연결 강도 4이상인 2013년 ‘빅데이터’ 관련 주요단어 연결망

또한 2013년도에는 그 이전 어느 해보다 ‘빅데이터’의 문제적 측면을 

꼬집는 부정적 단어나 논쟁적 단어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의미연결망에

서는 찾아볼 수 없다. ‘빅데이터’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전략적이고 핵

심적인 이슈를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논쟁적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또한 상위빈도 단어의 의미연결망에 포함되지 못했다. 

새롭게 등장한 단어인 ‘창조경제’도 ‘기술’을 매개하지 않으면 의미의 흐

름이 단절되면서 특별한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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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연결링크수 단어 연결정도 중심성 단어 매개중심성

빅데이터 18 빅데이터 21.167 빅데이터 68.286
분석 16 정보 13.833 분석 36.914
정보 13 분석 13.167 기술 19.000
맞춤형 9 의료정보 6.333 정보 13.233
고객 8 예측 6.000 활용 6.843
예측 7 국민건강 3.667 고객 4.626
활용 7 맞춤형 3.333 국민건강 4.152

국민건강 7 활용 3.167 맞춤형 4.019
개인성향 5 고객 2.833 예측 2.000
스마트폰 5 교통정보 2.333 신용카드 1.117
신용카드 5 SNS 1.833 SNS 1.033
예방 5 예방 1.833 시장동향 0.676

의료정보 5 개인성향 1.667 개인성향 0.650
SNS 5 스마트폰 1.333 의료정보 0.250

교통정보 4 파악 1.167 파악 0200
시장동향 4 신용카드 1.167 건보공단 0.000
파악 4 세상 1.000 교통정보 0.000
기술 3 시장동향 0.833 세상 0.000
세상 3 기술 0.500 스마트폰 0.000

건보공단 2 건보공단 0.333 예방 0.000
창조경제 1 창조경제 0.167 창조경제 0.000

<표 8> 2013년 주요단어 연결지수와 중심성 값

3) 매체성향별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에 나타난 주요단어와 의미연결망

네 신문 모두에서 빈도순으로 상위 20개 단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빅데이터’, ‘분석’, ‘SNS’, ‘예측’, ‘선거’, ‘개인정보’, ‘시대’, ‘정보’

이다. 이는 빅데이터가 SNS 등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되고 예측

아주대학교 | IP: 202.30.23.141 | Accessed 2016/03/08 10:17(KST)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의 의미연결망 분석 271

되며 새로운 시대적 화두임을 드러내는 데에는 신문의 이념적 성향과 관

계없이 동일함을 보여준다. 또한 2012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신문

보도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만큼 ‘선거’가 동일하게 주요단어로 등

장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경향신문/한겨레신문 동아일보/조선일보

단어 빈도 % 단어 빈도 %
빅데이터 20 26.7 빅데이터 118 31.6

SNS 6 8 분석 55 14.7
분석 5 6.7 예측 20 5.3
예측 5 6.7 SNS 19 5.1

통신업체 5 6.7 활용 17 4.5
선거 4 5.3 시대 16 4.3
세상 3 4 의료정보 16 4.3
활용 3 4 개인성향 13 3.5

개인정보 2 2.7 선거 11 2.9
검찰 2 2.7 개인정보 10 2.7
국정원 2 2.7 시장동향 10 2.7
글 2 2.7 기술 8 2.1

글로벌 2 2.7 마케팅 8 2.1
기억 2 2.7 맞춤형 8 2.1
디지털 2 2.7 미래 8 2.1
빅브러더 2 2.7 파악 8 2.1
시대 2 2.7 기업 8 2.1
시장 2 2.7 소비자 7 1.9
정보 2 2.7 신용카드 7 1.9
제휴 2 2.7 정보 7 1.9

75 100 374 100

<표 9> 매체성향별 ‘빅데이터’ 관련 기사에 나타나는 주요단어

아주대학교 | IP: 202.30.23.141 | Accessed 2016/03/08 10:17(KST)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1 권 1호 (2014년 3월)272

그러나 이들 8개의 공통 단어를 제외하면 매체성향에 따라 차이를 발

견할 수 있다. 우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는 정보통신 산업계 변화를 

시사하는 단어들(‘통신업체’, ‘글로벌’, ‘디지털’, ‘세상’, ‘시대’, ‘제휴’)과 

부정적 또는 논쟁적 의미를 지닌 단어들(‘검찰’, ‘국정원’, ‘글’, ‘빅브러더’)

이 크게 두 범주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등장하

는 ‘활용’, ‘의료정보’, ‘개인성향’, ‘시장동향’, ‘기술’, ‘마케팅’, ‘맞춤형’, 

‘미래’, ‘파악’, ‘기업’, ‘소비자’, ‘신용카드’ 등은 모두 단일한 범주라고 볼 

수 있는 활용분야와 관계돼 있다. 특히 ‘의료정보’를 제외하면 주로 기업

의 새로운 마케팅 방식에 연결돼 있는 것이 특징으로 경향신문⋅한겨레

신문과 대조를 이룬다.

<그림 6>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 나타나는 주요단어 연결망

의미연결망 지도를 보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빅데이터’와 연관지

어 무엇을 이슈화하고 있는지가 더 분명해진다. 경향신문⋅한겨레신문의 

의미연결망에서는 ‘빅데이터’와 ‘분석’, 그리고 ‘선거’와 ‘예측’을 잇는 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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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텁게 표시되며 두 단어집단이 가장 강한 연결을 보이는 관계(strong- 

ties)로 나타났고 동아일보⋅조선일보의 의미연결망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예측’, ‘SNS’, ‘활용’, ‘시대’, ‘의료정보’, ‘정보’의 8개 단어로 구성

된 관계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빅데이터’의 관계성 범위를 살펴보면 경향신문⋅한겨레신문에서는 ‘분

석’과 동시출현 빈도가 가장 높고 이어서 ‘선거’, ‘시대’, ‘예측’, ‘통신업

체’, ‘SNS’, ‘검찰’, ‘글’, ‘세상’, ‘시장’, ‘정보’, ‘정부’ 등 상위 20개 단어 

중 12개 단어와만 직접적인 연결 구조를 드러낸다. ‘빅브러더’의 경우에

는 ‘빅데이터’와 동시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연결망 외곽에서 ‘SNS’, 

‘정부’와 각각 연결강도 1의 크기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반면 동아일보⋅조선일보의 경우, ‘빅데이터’는 상위 20위 안에 드는 

모든 단어와 연결되어 더 큰 관계성의 범위를 보여준다. 이중 눈에 띄는 

점은 연결강도 5의 ‘개인정보’보다는 ‘개인성향’이 연결강도 10을 나타내

며 ‘빅데이터’와 ‘개인성향’, 두 단어 사이의 교류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연결강도가 10이 넘는 상위순위에 ‘분석(50)’, ‘정보

(31)’, ‘예측(22)’, ‘SNS(20)’, ‘시대(19)’, ‘활용(15)’, ‘의료정보(12)’, 

‘개인성향(10)’, ‘선거(10)’, ‘시장동향(10)’이 포진돼 있어 부정적이거나 

논쟁적 단어는 핵심적인 이슈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심성 값을 비교한 <표 10>을 살펴보면, 연결정도 중심성 측면에서는 

경향신문⋅한겨레신문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 ‘예측’, ‘선거’, ‘SNS’, 

‘글’, ‘검찰’ 등이 더 많은 단어들과 연결되어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동아일보⋅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 ‘정보’, ‘예측’, ‘활용’, 

‘마케팅’, ‘의료정보’ 등이 다른 단어와의 연결수가 많은 단어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을 살펴보면 경향신문⋅한겨레신문에서는 ‘빅데이터’, ‘SNS’, 

‘통신업체’, ‘글’, ‘정보’가 이슈를 아우르는 전략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

고 있으며 동아일보⋅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 ‘활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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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나타나는 주요단어 연결망

보’, ‘시대’가 중개 역할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

대로 볼 때, 경향신문⋅한겨레신문은 선거 이슈를 가장 크게 의미화하면

서 논쟁적 단어인 ‘글’과 ‘검찰’을 통해 이슈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반

면 동아일보⋅조선일보는 ‘마케팅’, ‘기업’, ‘의료정보’에서 나타나듯 ‘활용’ 

측면과 새로운 세상을 암시하는 ‘시대’와 ‘미래’ 등의 단어를 통해 빅데이

터의 의미와 논리를 구성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연결정도 중심성 매개중심성

경향/한겨레 동아/조선 경향/한겨레 동아/조선

빅데이터 20.175 빅데이터 25.895 빅데이터 47.937 빅데이터 13.058
분석 16.667 분석 15.263 SNS 23.992 분석 10.272
예측 14.035 정보 14.316 통신업체 20.762 활용 8.846
선거 12.281 예측 7.158 글 13.669 정보 7.622

<표 10> 매체성향별 주요단어 중심성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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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12.281 활용 6.526 정보 12.276 시대 6.794
통신업체 8.772 SNS 5.895 분석 9.404 SNS 5.133

글 8.772 시대 5.789 선거 2.600 개인정보 3.498
개인정보 5.263 마케팅 4.526 정부 2.183 기업 2.882
검찰 5.263 의료정보 4.316 시장 2.119 미래 2.096
시장 4.386 개인정보 4.211 검찰 1.150 개인성향 2.066

5. 결론 

본 연구는 빅데이터 현상에 대한 신문의 뉴스보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관련 기사의 

제목(부제 포함)을 분석하였다. 특히 언론의 뉴스보도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언론이 재구성하는 현실이라는 전제에서 일반 공중은 물론 사회

적 인식의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의 언

어적 상징과 의미구조를 찾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을 분석대상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2011년 신문기사에 처음 

등장한 이래 2011년 총 기사건수 5건에서 2012년 113건, 2013년 247

건으로 관련 기사가 폭증하며 언론의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커져 왔다.

둘째, 시기별로 신문기사에서 나타나는 주요단어를 살펴보면 2011년

에는 ‘빅데이터’를 비롯해 ‘통계’, ‘검색’, ‘저장’, ‘경로’와 같은 정보통신기

술 용어들과 활용과 관련된 단어들(‘구글’, ‘여론’, ‘예측’, ‘기업’, ‘SNS’)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현상의 문제점을 경고하는 ‘누군

가’, ‘반대’, ‘유포’와 같은 부정적 가치를 포함한 논쟁적 단어들도 함께 등

장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로서 파악, 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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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 성격을 보도하는 점에서 단어 선택을 통해 특정 방향으로 프레이밍

하려는 의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에는 긍정적으로 추론할 수 있

는 단어들이 대거 등장한다. 빅데이터의 실용적 활용 사례를 예시하는 

‘선거’, ‘마케팅’, ‘사회이슈’, ‘시장동향’ 등의 단어는 물론 ‘혁명’, ‘미래’, 

‘시대’라는 단어 사용으로 새로운 미래 사회를 제시하고 있고 ‘큐레이슈

머’, ‘데이터 연금술사’, ‘데이터큐레이션’과 같은 신조어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정보’라는 단어 대신 ‘욕망’, ‘관심사’, 

‘감정’, ‘마음’ 등의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함으로써 논쟁적 의미를 피하려

는 전략도 엿볼 수 있다. 또한 ‘빅브러더’ 등의 부정적 단어도 눈에 띄지

만 전체 단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그치고 있어 주요 이슈를 형

성하지는 못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선이 치러진 2012년에는 ‘선거’가 활용분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반면 2013년으로 넘어가면 ‘의료정보’, ‘국민건강’, ‘질병지

도’, ‘교통정보’ 등의 단어가 상위 빈도순위를 차지하면서 의료와 교통 분

야와 같은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또 ‘분석’이나 ‘예측’ 이외에도 ‘맞춤형’이나 ‘예방’과 같이 이용자 또는 국

민에 대한 서비스를 뜻하는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빅데이터의 이점

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소셜시

청률’과 같이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전문가나 새로운 영역을 뜻하는 신

조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2013년에는 부정적

이거나 논쟁적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등장한 것도 특징이다. 예컨

대 ‘빅브러더’, ‘초감시사회’, ‘위험’, ‘위법’, ‘시민감시’, ‘감시망’, ‘통제자’, 

‘국정원’, ‘검찰’, ‘NSA(미국 국가안보국)’, ‘권력’ 등으로 단어의 폭이 넓

어졌다. 그러나 부정적 단어들은 여전히 적은 비중(7.7%)을 차지하고 

있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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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2013년에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실체 폭로 사건과 국정원 트위터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연이은 보

도를 한 원인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부정적 단어들은 주로 경향신

문⋅한겨레신문에서 빅데이터와 관련한 외곽 이슈를 구성하는 단어로 사

용되고 있지만 빅데이터 현상의 문제점을 다루는 핵심적인 논제로 부상

하지는 못했다. 

셋째, 주요단어들의 의미 구조를 보여주는 의미연결망 분석결과에 따

르면 2011년에는 ‘분석’이 가장 높은 연결정도 중심성을 나타냈다. 또 이

를 둘러싸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가치 제시 측면이 주요 의제를 

형성했고 누군가 개인정보와 검색기록을 분석하는 데 따른 부정적 의제

가 주변부 이슈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부터는 ‘빅

데이터’가 가장 높은 연결정도 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기록하며 연결망 

핵심 위치에서 영향력을 드러내고 관계성 범위도 점차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제는 단일하게 활용가치로 집중되어 나타났다. 다

만 활용의 분야로서 자살예보와 같은 ‘사회이슈’, 주가예측과 같은 ‘시장

동향’, 고객의 관심사를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개인성향’ 파악이 

주요 이슈를 구성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인 IT기업과 포털업체, 통신업체

가 연결망 주변부에서 빅데이터 이슈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도 활

용에 치우친 단일 의제가 형성된 가운데 세부 분야로서 ‘의료정보’, ‘교통

정보’, ‘국민건강’이 새롭게 대두되었으며 여전히 ‘스마트폰’과 ‘SNS’를 통

한 정보 활용가치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에는 ‘신무기’나 

‘화두’와 같은 단어가 주변부에 위치한 상태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암

시하고 있다면 2013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단어보다는 ‘기

술’, ‘신용카드’와 같은 구체적인 분석방법이나 대상이 의미연결망에 나타

나고 있다. ‘빅데이터’와 동시 출현하는 관계단어의 범위도 해마다 확대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단어들의 의미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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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넷째, 경향신문⋅한겨레신문 그리고 동아일보⋅조선일보로 나누어 매

체의 성향에 따른 의미연결망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빅데이터’

가 핵심부 위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그

러나 경향신문⋅한겨레신문은 ‘빅브러더’와 같은 부정적 이슈를 주변부에 

위치시키고 있는 반면 동아일보⋅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의미연결망이 더 

복잡하게 펼쳐지지만 단어들이 형성하는 이슈의 성격은 모두 활용가치로 

모아져 있다. 또 경향신문⋅한겨레신문은 활용사례나 문제점 제기 모두

에서 ‘선거’로 의미가 편중되어 빅데이터의 관계성 범주가 작게 나타나는 

반면 동아일보⋅조선일보에서는 관계성이 폭넓게 드러나는 것도 다른 점

이다.

결국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의 의미구조는 2011년 중립적 성격에서 

2012년부터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가치를 강조하며 긍정적 방향으로 의

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보도가 실용적 차원의 활용가치

에 집중되어 있어 미래사회를 향한 경쟁을 촉구하고 그 결과로서 예측되

는 장밋빛 정보사회를 묘사하고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진보성향의 

매체인 경향신문⋅한겨레신문에서 빅데이터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측

면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핵심적 이슈로 부각시키지는 못하는 점에

서 매체성향에 따른 의미구조의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또한 활용

사례로서 기업의 마케팅이나 관련 업체들의 상업적 이슈만이 아니라 국

민건강이나 교통정책과 같은 공공부문에서도 빈번하게 논의됨으로써 빅

데이터 사회를 향한 기업뿐 아니라 국가적 열망을 읽게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본다면, 우선 빅데

이터는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에서도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언론은 빅데이터의 이점만을 선택, 부각시키는 긍정적 프레이

밍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빅브러더’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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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점은 빅데이터의 이면에 해당하는 감시사회의 문제를 인정하

는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은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욕망을 통

계내는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욕망’을 ‘통계’냄으로써 드러나는 데이터의 

유용한 잠재력에 더 주목하고 있다. 즉,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

한 언론보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미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고 해석

해볼 수 있다. 언론 보도가 일반 공중의 인식과 사회적 인식 형성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가 빅데이터 현상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

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두 번째로는 의료나 교통 등의 공공부문이든 맞춤형 고객 마케팅 등의 

기업 차원이든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이뤄지는 활용 사례들이 개별 상

황과 관계없이 일반화되어 보도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맹신을 부추기고 

있는 점이다. 이는 곧 빅데이터를 기술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사회적 패

러다임의 문제로 전환시켜 활용의 필요성과 정당성만을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빅데이터 관련 단어들에서 발견되는 활용의 주체 대다수

가 관련 기업들인 것은 빅데이터 현상에 대한 논의가 시장화로 집중되어 

있음을 함축한다. 그 결과, 빅데이터를 ‘21세기 원유’로 기정사실화하여 

상업적 열망을 가속화시키고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정보 접근권과 

통제권의 문제, 새로운 디지털 정보사회의 격차 등의 논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언론의 논의가 경제적 시장화로 확대될수록 정치

나 사회 영역에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여지

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기술현상이자 이슈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일고 있는 

빅데이터 열풍에 대해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일차적 의의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기술 부문은 물론 사회인식의 변화에 끼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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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성을 검증했다는 데에서도 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과

학적인 의미연결망 분석 방법을 통해 신문기사에서 드러나는 의미의 흐

름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고 미디어의 선택과 통제 전략을 찾아낸 연구

방법도 보도 프레임 연구의 지형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4개 종합일간지 분석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기사의 제목만을 분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나아가 본 연구 결과만

으로 언론의 보도 특성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

한 가능하면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

석 방법을 활용했으나, 이 분석만으로 미디어가 재구성하는 의미체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으며 질적 해석이 수반되는 점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할 수는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뉴

스미디어가 구성하는 프레임을 명확히 추출하기 위해 기사제목 외에도 

기사내용, 기사주제, 기사작성자, 정보원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공중의 인식과 비교하는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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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he Newspaper 
Articles on Big data

Choi, Yoon-jung 
Ph.D. student, 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Kweon, Sang-Hee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rasp the media frames about big 
data which has become a new technological and social phenomenon. 
For this purpose, related articles of the four major daily publications 
were gathered, from the year 2011 when the term ‘big data’ appeared 
for the first time on the newspaper to the year 2013, and then 
analyzed through a semantic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e change of the media frames 
concerning big data from the neutral attitudes in 2011 to the positive 
one started in 2012. Most of the articles emphasized the beneficial 
aspects of big data since they focused on practical uses. Although 
two progressive newspapers dealt with harmful consequences that big 
data might cause, the difference among the media was not distinctive. 
In addition, this study showed that not only business areas but also 
public sectors such as health care services or traffic policies are eager 
to participate in the big data market. This paper also verifi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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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a new phenomenon caused by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upon social awareness.

Keywords: Big Data, Semantic Network Analysis, Newspaper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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